'류큐 신화'와 '아이누 신화'로 바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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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나와 옛이야기』, 『아이누 신화』를 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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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본 내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신화 그 자체를 맹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민족의 신화란 그 민족의 정신의 근본이고 그 민족의 ‘창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단군, 주몽신화 등 신화와 관련한 서적을 종종 읽어 왔었다. 따라서 이번 2019년 일본근현대 명작선독의 수업을 통해, 탄압을 받는 일본 내 소수민족인 아이누 족과 류큐 족을 배우고 그들의 정체성 변화 양상에 대한 토의를 했을 때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아이누 족과 류큐 족 모두 일본 본토 야마토 민족 아래 탄압을 받았지만, 아이누 족은 그들의 정체성을 거의 상실했고 류큐 족은 오늘 날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는 중이다. 나는 이 차이가 침략과 저항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민족 ‘신화’라는 부분이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세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아이누의 신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현재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오키나와 옛이야기』와 『아이누 신화』를 읽고 각각의 신화를 살펴보고, 그 신화가 각 민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아이누 신화』는 구비서사시의 형태가 거의 대다수다. 아이누족은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발달시켰지만 ‘문자’는 소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한 군소 국가는 존재했지만, 통일된 국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록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이누와 관련한 기록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그나마 아이누족 출신인 지리 유키에(知里幸惠)가 아이누 신화를 많이 발굴해냈다.
 『아이누 신화』에서 아이누 신화는 오이나(聖傳)와 유카르(英雄詞曲)로 나뉜다. 오이나는 투이탁(туитак), 우에페르케(уэпэркэ)로도 불린다. 먼저, 오이나는 신들의 이야기로, 그 중 오이나 카무이가 가장 유명하다. 카무이란 아이누 신화의 정령적 또는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오이나 카무이는 지진이나 해일 등의 재해가 나타나면 등장하는 반인반신이다. 
반면, 유카르는 신이 아닌 영웅 서사시다. 유카르란 모임에서 가수들이 읊었던 전통적인 긴 운문이다. 각각의 카무이 유카르는 신 또는 영웅의 모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인칭 시점을 취한다. 물론 영웅 뿐만 아니라 곰이나 ‘흰 개’ 등 자연의 강자 혹은 자연 자체를 상징하는 동물도 등장한다. 어떤 유카르들은 서로 내용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건이 서로 다른 신 또는 영웅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은 아이누 문화가 작고 상대적으로 고립된 집단 내에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 이누 사이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상상의 소산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실재하고,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음열을 던지는 것이다. 신의 대다수는 직접 식량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동물신이지만, 생활에서 가벼운 장난을 치는 자연현상도 역시 확실히 악마신이라 하지 않고 신이라고 불렀다.(37p)
 한편, 『오키나와 옛이야기』는 류큐호의 구비 신화와 인물 전설을 다룬 책이다. 먼저 류큐는 오키나와 본도에서 발흥하여 미야코 제도와 야에야마 제도를 비롯, 아마미제도 등의 여러 섬들을 복속하면서 확립된 중세 왕조이다. 이 책은 설화의 장르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류큐호의 시마 사회에서 ‘과거의 진실로 믿어지며 전승되는 이야기를 골라 묶었다. 서사와 표현이 상세한 각 편을 대표 격으로 소개한다. 다음은 오키나와의 창세 신화이다.
 
- 세상은 다미나토로부터 이루어졌다. 다미나토 네자메야의 구바 나무 아래에 하늘에서 여신이 내려오고, 그 다음 남신이 내려왔다. 남신이 여신에게 물었다. “세상을 이루었는가?” 여신이 대답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두 신은 부부의 연을 맺고 구바 나무 아래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사방팔방으로 입신하였다. 슈리에 올라 간 이도 있었고, 동쪽으로 간 이도 있었다. 다미나토 네자메야는 신의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사방에서 신에게 기원하기 위해 네자메야로 온다. 지금은 네자메 문중에서 궁을 세우고 그 두남녀 신을 제향하고 있다. <오키나와 오기미>

- 하늘에서 내려온 남녀 두 신이 지금의 구바사노우타키에서 구바 잎을 입고 살았다. 이 두신으로부터 차례차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며, 이 두신은 동굴에서 제사지내고 있다.
<오키나와 우라소에> 

- 한 남매가 나라를 만들라는 명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두 사람은 이헤야의 동굴에 내려와, 그곳에서부터 인간 세상을 넓혔다.

류큐호 내 우타키라는 마을 성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키나와 섬사회는 신앙 체계와 사회구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반화의 위험성을 무릎쓰고 간단히 말하자면 마을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물은 마을 의례를 주도하는 사제와 같은 집안의 사람이기가 일쑤이며, 이들이 속한 집안은 니야라는 마을의 종가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선조들이 이룩해 온 마을의 역사는 곧 신들의 역사이며, 신과 조상의 경계는 창세 신화를 보아도 모호하다. 이 때문에 오키나와의 시마 사회에서 전승되는 옛이야기는 그 장르 구분 또한 애매하여 신화와 전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곤란하다. 그 만큼, 류큐 신화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공유되어 왔고 류쿠 족 삶의 터전에 깊숙하게 스며들 만큼 강한 결속력을 불러 일으켜왔다. 
이는 아누이 신화와 굉장히 대비되는 점이다. 아누이 신화는 신화 자체가 신화, 내지는 전설로서 존재하고 어떠한 집단 간의 결속력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반면 류큐 신화는 하나의 큰 정신적 흐름으로서 하나의 신앙으로 발전해 생활양식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 날 현대사회에서 아이누 족은 아이누족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않고, 혹은 숨기고 일본 본토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반면, 류큐 족은 끊임없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류큐 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는 상당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아이누 신화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지만, 이번 리포트를 통해 일본 내 소수민족 중 큰 두 갈래라고 할 수 있는 류큐 족과 아이누 족의 신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읽고 비교하면서 많은 공통점도 느끼고, 차이점도 느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